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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과 그 예측변인: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분석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rajectories of child peer interaction and to 
compare the causal effects of their predictors, including child individual variables (i.e., gender, 
language ability, and cognitive ability) and teacher variables (i.e.,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child interac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63 children and their teachers from the forth to 
sixth waves of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latent growth modeling.
Results and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linear decrease 
in child negative peer interaction over the course of 3 years, an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trajectories (intercept and slope). Second, the predictors had significant casual 
effects on the trajectories of child negative peer interaction. The trajectories of child negative peer 
interaction involving girls, higher cognitive ability, and greater teacher–child interaction showed 
lower degree of intercept and a quicker decreas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peer interaction, children's language and cognitive ability, teacher efficacy, teacher–chil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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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성장

한다.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던 유아는 일반적으

로 유아교육 · 보육기관을 접하면서 또래, 교사와 같은 2차적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양육자나 성인과의 관계가 성인이 주도하는 수직적 관

계인 반면, 또래와의 관계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 갈등

을 경험하는 수평적 관계로(H.-Y. Choi, 2004; Shaffer, 2000), 유

아가 발달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사회적 규칙, 대인관계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Nam-Kung, 2014). 유아기

의 또래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은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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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삶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급

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가족 구성에서 자

녀수가 적거나 외동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대가족제나 형

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내 따돌

림, 왕따와 같은 현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Y.-H. Kim & Park, 

2014).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과거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사회화의 기능이 유아교육 · 보육기관으로 옮겨감에 따

라 또래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이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하여 중

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Moon, 2010). 또한 유아의 조기 취원

율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시간을 유아교육 · 보육기관에서 보

내게 되므로 유아교육 · 보육기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와

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부

분이 되었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또래관계에 관심을 보

이기 시작하고 또래와의 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Finkelstein, 

Dent, Gallacher, & Ramey, 1978),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집단

경험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된다(H.-Y. Choi & Shin, 

2011). 또래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

한 상관을 보이며, 인기아는 놀이집단에 참여할 때 상황에 적

합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반해, 비인기아는 본인의 요구나 흥

미만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Chang et al., 2005; Hutchby, 

2005),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경험한 유아는 타인

의 감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을 잘 하는 등 사회적 

능력이 높고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며 타협을 통한 협력

적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leson & 

Kunkel, 2002). Howes와 Phillipsen (1998)은 4세에 또래와 친밀

한 관계를 형성했던 유아는 9세가 되어서도 또래에게 친밀함

과 안정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단순히 놀이를 함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 신뢰감 등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3세∼6세의 시기는 유

아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자신과 관계를 맺는 외부

의 사람,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며 미흡하기는 하나 처음으로 

또래 간의 우정을 경험하는 시기로 연령에 따른 또래 상호작

용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는 유아의 성과 연령(Han & Huh, 2016; Kwon, 2012; Leaper, 

Anderson, & Sanders, 1998), 놀이성(W. Y. Park, Ma, & Chon, 

2004), 기질과 정서조절(J. H. Lee & Kim, 2012) 등에 대한 연

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개인차와 관련하여 언어, 인지능력에 대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아의 언어, 인지능력과 또래 상호작용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J.-Y. Choi & Kim, 2015; S.-

H. Kim, 2016), 인지능력이 높은 유아가 또래간의 규칙과 약

속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또래 상호작

용을 보였으며(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지적 능력

이 우수한 유아가 또래 상호작용능력이 더 우수하고 또래지위

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dell, Jackson, & Robinson, 

1980/2002). 또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언어요구 기술은 긍정적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고(Y.-C. Choi & So, 2013),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는 자기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또래 관

계에서의 어려움이 줄어드나 언어능력이 낮은 유아는 갈등상

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므

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한다(H. J. 

Lee, Yi, & Shin, 2013).

또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환경적 예측변인으로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나(Chung et 

al., 2011; Nam-Kung, 2014; Shaffer, 2000), 최근 보육정책의 변

화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조기 취원율이 높

아짐에 따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교사-유아관

계(M.-S. Choi & Hwang, 2007; Jung, 2006), 교사-유아 상호작

용 및 교사효능감(Han & Huh, 2016; You, 2013)등 교사특성 

변인의 중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유아들은 일찍부터 유아교

육 · 보육기관에서 또래, 교사 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

한 관계를 맺고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사

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과정적 환경변인으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만족감이 높아 일에 대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의 역

할에 대한 책임감과 수행능력이 높고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

용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며, 실제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

들은 교사로의 높은 자질을 갖고 있으며, 교과수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문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다시 시도하는 몰입도

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Han & Huh, 2016).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또래관계, 긍정적 정서표현과 사회성 발달 

등 유아의 발달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8; Woo, 2016), 교사-유아 상호작용

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변인들도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사가 유아에게 언어적 발달을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개별적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Soh, 2002),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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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더 많이 하는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 

양상을 보였다(S.-Y. Lee, 2006).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M.-R. Lee (2015)의 연구에서도 또래 상호작용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교사가 유아의 정서를 지원해주고 긍정적으로 놀이상

호작용을 하면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W. Kim, Kim, Lee, & Nam, 2014; H.-J. 

Shin & Shin, 201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아의 개인특성과 유아가 유아교육 · 보육기관에서 경험하는 

교사특성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일시점에서 얻어지는 자료에 기초하

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때문

에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아동

패널자료의 각 세 시점에서 측정한 3개 차년도 자료(2011년

∼2013년)를 활용하여 4세에서 6세까지 유아의 또래 상호작

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변인

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동일한 개인의 장기간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측정한 자료

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론, 잠재성장모델링(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활용할 것이다. 잠재성장모델링은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변

화를 모형화하는 통계적 기법으로(Bae, 2014; Collins & Sayer, 

2001)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 · 성장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또래 상호작용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

써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4세에서 6세까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에 유아특성(성별, 언어능

력, 인지능력)과 교사특성(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2011-2013)에서 실시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중 4차년(2011년)에서 6차년(2013년)까지의 3개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 

2,150을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의 양육과 발달, 성장을 추적 · 조사

하는 연구자료이다. 종단연구를 위해서는 최소 3시점에서의 측

정치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전체 자료 중 세 시점에 응답한 유

아와 그들의 교사, 최종적으로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유아의 평균월령

은 4차년(2011년) 만 38.77개월(SD = 1.50), 5차년(2012년) 만 50.44

개월(SD = 1.15), 6차년(2013년) 만 62.30개월(SD = 1.27)이고, 유아

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평균 연령은 4차년 만 32.44세(SD = 

7.79), 5차년 만 28.63세(SD = 6.71), 6차년 만 30.05세(SD = 6.81)이

었으며 여교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199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4th wave 
(2011)

5th wave 
(2012)

6th wave 
(2013)

n % n % n %
Child

Gender
Boy 138 52.5 138 52.5 138 52.5
Girl 125 47.5 125 47.5 125 47.5

Types of education system
Kindergarten  11  4.2 97 36.9 127 48.3
Child care center 252 95.8 166 63.1 136 51.7

Teacher
Gender

Male   3  1.1   1  0.4   1  0.4
Female 260 98.9 262 99.6 262 99.6

Note. N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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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하고 H.-Y. Choi와 Shin (2008)이 국내 유아를 대상

으로 타당화한 ‘또래 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on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놀이상호작용

(play interaction), 놀이방해(play disruption), 놀이단절(play 

disconnection)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개

월간 자유선택활동시간 개별 유아의 놀이관찰을 바탕으로 교

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놀이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감정표현

하기, 도와주기, 놀이지속하기 등과 같은 또래 간 긍정적 행동

이나 또래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

다. 놀이방해는 빼앗기, 부수기, 화내기, 언어적 비난 등과 같

이 또래와 놀이를 지속하기 보다는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부정

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놀이단절은 배회, 어슬렁

거리기, 위축, 거부와 같은 놀이를 시작하기 어렵거나 시작하

더라도 또래 간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행

동들이 포함된다. 놀이상호작용(9문항)은 또래관계에서의 긍

정적 상호작용을, 놀이방해(13문항)와 놀이단절(8문항)은 부

정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 상호작용으로 발전하

지 못한 놀이단절을 제외하고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 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각 요인별 행동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놀

이상호작용이 .76(4차년), .78(5차년), .73(6차년), 놀이방해가 

.84(4차년), .84(5차년), .83(6차년)이다. 

유아의 언어, 인지능력

유아의 언어,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J.-S. Lee 등(2009)이 

개발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중 언어발

달, 인지발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영유아의 교실상

황에서 관찰되는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 영역의 행동과 언

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교사용 질문지로 5세 언어발달 영역은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

를 이해한다.”, “사동사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 등의 총 1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아니오는 0점, 

예는 1점으로 점수화한다. 5세의 인지발달 영역은 “삼각형을 

그린다.”, “15개 이상의 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을 완성한다.” 등

의 총 13개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아니오는 0점, 예

는 1점으로 점수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

공하는 언어발달, 인지발달의 원점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 인지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일

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언어발달이 .67(6차년), 인지발달

이 .75(6차년)이다.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은 Bandura (2006)의 TSES (Teacher Self-Efficacy 

Scale)를 토대로 Y.-H. Kim과 Kim (2008)이 요인구조를 분석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교사가 지각하는 교수효능감은 7개 문항(예: “다

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아이들

이 협력하도록 이끌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된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83 (6차년)이다.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 (1988)

의 ECOI (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문항을 M.-J. 

Kim (1991)이 번역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

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아이

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등의 10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된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

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일관성 신뢰

도(Cronbach’s α)는 .89 (6차년)이다.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델링(LGM)

을 활용하여 Figure 1, Figure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잠재성장모델링은 개인 내 모형(within subject model)과 개인 

간 모형(between subject model)으로 구성되며, 반복 측정된 변

인의 변화추이를 초기상태 및 변화율의 함수로 모형화하고, 

추정된 잠재성장 모수치(초기상태 및 변화율) 간의 잠재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변화양상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

법이다(E. J. Kim, & 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적 잠재성장모형

(linear LG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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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변화에 유아특성과 교사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불변변인을 포함한 잠재성장모형분석

(LGM with time-invariant covariate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는 PAWS 18.0 (SPSS Inc., Chicago, IL),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AMOS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영가설이 기각되기 쉽고 표본크

기에 민감한 χ²과 함께 적합도 지수(TLI, CFI, RMSEA)를 사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χ²통계량
이 유의수준 .05 이상, TLI, CFI는 .90 이상, RMSEA는 .06 이하

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 결측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단연구에서는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FIML (Full Information ML)을 사

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를 살펴보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인 놀이상호작용은 4세에 비해 5세

에는 증가하나 6세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상호작용인 놀이방해는 4세에서 6세까지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

의 효능감은 보통 수준이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변인의 

왜도는 -1.52∼.34 사이였고, 첨도는 -.57∼5.26 사이로 정규분

포 조건(왜도 < | 3 |, 첨도< |10 |)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Kline, 2005).

Table 3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인 

놀이상호작용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인 놀이방해와 부적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시점에서의 측정치들 간

의 상관관계는 4세(4차년)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세(5차년)는 6세(6차년)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5세에서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많이 한 유아가 6세에서도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마찬가지로 5세에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많이 한 유아는 6세에도 부정적 또래 상호작

 
Figure 1. Unconditioned model.  

Figure 2. Conditioned model.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Positive peer interaction

Play interaction (2011)  3.04 0.42 -0.76  1.67

Play interaction (2012)  3.10 0.39 -0.74  1.77

Play interaction (2013)  3.08 0.39 -0.58  1.32

Negative peer interaction  

Disruption (2011)  2.31 0.47  0.01 -0.57

Disruption (2012)  2.20 0.46  0.29 -0.35

Disruption (2013)  2.09 0.45  0.34 -0.44

Language ability (2013)  9.35 1.93 -1.52  2.64

Cognitive ability (2013) 10.57 2.54 -1.20  1.22

Teacher efficacy (2013)  3.84 0.47 -0.31  3.48

Teacher–child interaction (2013)  4.24 0.48 -1.04  5.26

Note. N = 263.

Peer Interaction 
(2011) 

Intercept Slope 

Peer Interaction 
(2012) 

Peer Interaction 
(2013) 

1 1 
1 0 1 2 

Peer Interaction 
(2011) 

Intercept Slope 

Peer Interaction 
(2012) 

Peer Interaction 
(2013) 

1 1 
1 0 1 2 

Predictors 
(Gender, Language Ability, Cognitive Ability, 

Teacher Efficacy, Teacher–Chil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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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과 유아의 긍정또래 상호작용 간의 상관은 5세에서 

6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부정적 또래 상호

작용 간의 상관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 · 인지발달과 함

께 또래 간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이 모두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또한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과는 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 분석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연구모형으로 선형모형을 가정하고, 무변화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거나 변화의 정도가 유의하지 않을 

때 적합하며, 선형모형은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되게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하다(Duncan & Duncan, 2004).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과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일정하게 증

가하고,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일정하게 낮아질 것을 가정

하였다. 각각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 궤적을 보다 잘 설명해주는 모형을 선

택하기 위해 χ²과 절대적 적합도 지수(TLI, CFI, RMSEA)값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선형모형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를 살펴보면, 부

Table 4
Latent Growth Model Fit of Child Peer Interaction (Unconditioned Model)

Model χ² df p TLI CFI RMSEA
Positive peer interaction

Non-change 42.36 45 .000 .246 .498 .067
[.049∼.086]

Liner-change model 12.53 1 .000 .094 .849 .073
[.041∼.112]

Negative peer interaction
Non-change 222.78 4 .000 -.791 .000 .160

[.142∼.178]
Liner-change model .80 1 .371 1.007 1.00 .000

[.000∼.05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Play interaction (2011) —
2. Disruption (2011) -.40** —
3. Play interaction (2012)  .04 -.00 —
4. Disruption (2012) -.02  .02 -.40** —
5. Play interaction (2013)  .01  .02  .31** -.17** —
6. Disruption (2013)  .00 -.04 -.19**  .46** -.42** —
7. Language ability (2013)  .01 -.02  .26** -.11**  .38** -.20** —
8. Cognitive ability (2013)  .02  .03  .29** -.15**  .40** -.25**  .65** —
9. Teacher efficacy (2013) -.07  .02  .03 -.09**  .15** -.16**  .12**  .18** —
10. Teacher-child interaction (2013) -.03 -.01 -.02 -.06  .19** -.20**  .07*  .12**  .68**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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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초기치 평균이 2.31, 변화율 평균이 

-.11로 유아가 4세에서 6세가 되는 동안 부정적 또래 상호작

용은 -.11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정적 또래 상

호작용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게 나타나 부정

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에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부적상관( r = -.95, p < .001)은 초

기치가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천천히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발달궤적에 미치는 예
측변인의 영향력 분석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에 대한 유아변인(성별, 언

어능력, 인지능력)과 교사변인(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

작용)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조건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17.78( df = 6, p < .007), TLI = .96, CFI = .99, RMSEA = .03, [.02

∼.05]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 유아의 언

어능력 · 인지능력,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의 개인차를 유의하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

달궤적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초기치에 대해서는 성별( β = -.25), 유아의 인지능

력( β = -.15), 교사-유아 상호작용( β = -.18)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여아일수록, 유아의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교사-

Table 5
 Latent Growth Model Estimates of Child Peer Interaction 

Intercept Slope Covariance
(Intercept ↔ Slope)Mean Variance Mean Variance

Negative peer interaction 2.31*** 0.20*** -0.11*** 0.06** -0.10 (-.95)**
**p < .01. ***p < .001.

Table 6
Latent Growth Model Fit of Child Peer Interaction (Conditioned Model)

Model χ² df p TLI CFI RMSEA
Conditioned model 17.783 6 .007 .962 .994 .030

[.015∼.047]

Table 7
Predictors of Child Peer Interaction Trajectories (2011–2013) 

Path
Nonstandardized 

estimates (B)
Standardized estimates 

(β) SE
Gender → Negative peer interaction intercept -.22*** -.25 .02
Child’s language ability → Negative peer interaction intercept -.01 -.06 .01
Child cognitive ability → Negative peer interaction intercept -.03*** -.15 .01
Teacher efficacy  → Negative peer interaction intercept -.02 -.02 .04
Teacher–child interaction → Negative peer interaction intercept -.16*** -.18 .03
Gender → Negative peer interaction slope  .07***  .18 .02
Child’s language ability → Negative peer interaction slope  .01  .04 .01
Child cognitive ability → Negative peer interaction slope  .02**  .17 .01
Teacher efficacy → Negative peer interaction slope -.00 -.00 .03
Teacher–child interaction → Negative peer interaction slope  .10***  .20 .03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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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초

기값이 낮았다. 또한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율에 대한 

영향력은 성별( β = .18), 유아의 인지능력( β = .17), 교사-유아 

상호작용( β = .20)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일수

록, 유아의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많을

수록 변화율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세에서 6세까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

달궤적을 탐색하고, 이에 유아 개인특성(성별, 언어능력, 인지

능력)과 그들이 유아교육 · 보육기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사

특성(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등의 배경변인이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에 근거하여 논

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과 부

정적 또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4세에 6세까지 연령의 증

가에 따른 발달궤적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선형성장모형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일관되게 감소하는 선형성장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를 탐색한 Holmberg (1980)의 종단연구를 일부분 지지하

는 결과이다. 또래와의 긍정적 및 부정적 상호작용은 모두 12

개월부터 30개월까지 모두 증가하지만 30개월 이후에는 부정

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만이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의 인지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5세를 기점으로 유아가 또래와

의 관계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많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고 유아교육 ·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면서 또래와의 집단

경험을 통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탈중심화가 

촉진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

의 또래 상호작용이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4세에서 

6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적이던 놀이형태가 또래 간

의 규칙, 교류가 증가하는 협력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나타나

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에서의 변화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본 연구가 3시점에서의 변화모형을 탐색하여 4

시점 이상의 측정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곡선형 변화를 가

정할 수 없었으므로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을 추정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4

시점 이상의 반복측정을 통한 곡선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6세 이후의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단순히 놀이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이

상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등의 내용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재분석을 하고 변화양상

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4세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부

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천천히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안정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4세에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할수

록 연령이 증가해도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감소율은 낮다

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의 초기 또래집

단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유아 초기의 부정

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또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유아의 놀이과정에서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래관계 형성 초기

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탐색을 위해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인지능력, 교사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조건모형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유아의 성별, 유아의 인지능력, 교사-유아 상호작용

이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개인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아일수록,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교사-상호작

용의 질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초기값은 낮고, 

변화율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별

에 따라 또래 상호작용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N.-S. Kim & 

Lee, 2008), 인지능력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긍정적이라는(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4세부터 6세까지

의 시기동안 유아가 자기중심성에 벗어나면서 타인의 시각을 

인식하게 되고, 의사표현과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행동의 빈도

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놀이과정에서도 화내기, 빼앗기, 부수

기 등의 또래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감소하고 지속적으

로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감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에 따른 발달과 

관련하여 남아는 여아에 비해 비언어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적대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언

어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더 순응적이고 표현적인 행동을 하

므로 4세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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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개인별 발달궤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의 초

기치를 예측하는 변인은 연령이 가장 높았으나 변화율을 예측

하는 변인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인지능력, 성별 순으로 영향

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와 교

사와의 상호작용이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Howes, 

Matheson, & Hamilton, 1993),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행동의 유의한 예측변인(Woo, 2016)임을 확인한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특히,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에 미

치는 교사의 영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행동교정에 절대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가정을 벗어나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 유아의 

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따라서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상황을 경험할 때, 놀이과정에서 

화내기, 때리기 등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 교사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상호놀이행동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성별과 관련하여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정적 또래 상

호작용의 변화가 더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교

사는 남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

울여 반복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

달궤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특히,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의 개인차

와 관련하여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

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교수전략임을 확인하였다는 측

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

구에선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종단연구를 위해서는 최소 3시점에 대한 반복측정치가 요구

되므로 실제 표본수가 크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또래 상호작용은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을 지니므로 4세에서 6

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변화를 확인하였으나 긍정적 또래 상호

작용에서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향후

에는 초등학생 시기를 포함하여 초등 저학년, 고학년 시기로 

급간을 넓혀 유아기에서 학령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또래 상

호작용의 발달궤적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의미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상

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향후에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영향력을 재분석하거나 

유아와 교사의 상호 인식의 정도를 함께 탐색하는 연구도 필

요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궤적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남녀 집단

에 따른 발달궤적 차이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불변변인으로 6차년도

의 유아의 인지, 언어 능력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나 예측변

인의 영향력을 보다 심도 깊게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능력 변화(예: 인지발달)가 또래 상호작

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

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좀 더 확장하여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변인(가정환경, 교육환경 변인 등)

을 고려하고, 또래 상호작용과 다른 발달영역과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확인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다면 유아

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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